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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그룹, 2007년 R&D 3조원 투자
투자액 20% 확대에 연구인력 2만1300명 확보 … 고객만족 R&D 전환

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연구개발(R&D)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한 R&D로 생각의 지평

을 넓힐 것을 임직원들에게 촉구했다.

LG그룹은 2007년 R&D에 3조원을 투자해 2006년보다 20% 늘리고 관련인력도 1400여명 늘어난 2만1300명으

로 확대할 계획이다.

구본무 회장은 3월14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열린 <LG 연구개발 성과 보고회>에서 R&D

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지금까지의 R&D가 새로운 기술 자체를 중시했다면 이

제는 고객만족을 위해 더 나은 방식을 찾는 R&D로 생각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보고회에는 구본무 회장을 비롯해 LG 강유식 부회장과 김쌍수 부회장, LG상사 구본준 부회장, LG전자 남

용 부회장, LG화학 김반석 사장 등 LG그룹 최고경영자(CEO)들과 계열사 연구소장 및 연구원 등 150여명이 

참석했다.

구본무 회장은 참석 연구원들에게 “여러분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<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

수 있을 것인가>, <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줄 수 있는가>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시로 던져야 한

다”고 당부했다.

또 고객과 시장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으로 R&D에서 시작된 고객 욕구의 만족이 생산과 마케팅 부문으로 

이어지면 성장과 수익은 결과물로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구본무 회장은 LG전자, LG화학 등 10개 계열사에서 글로벌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70여개 핵심제품 및 기술

을 점검하고 2006년 고객가치 창출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20개 R&D팀에게 연구개발상을 시상했다.

LG전자의 3도어 냉장고 <인도어 아이스메이킹 시스템> 개발팀과 LG화학의 편광판용 정전기방지 보호필름 

개발팀이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<사업화상>을 수상했다.

LG전자 개발팀은 냉장실 내부 선반을 차지했던 제빙기를 냉장실 문에 부착해 냉장실 부피를 획기적으로 늘

리고 세계 최초로 아이스 디스펜서를 상단의 냉장실문으로 끌어올린 제품을 출시해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큰 

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.

LG화학은 이물질과 긁힘으로부터 편광판을 보호하는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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